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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 주사랑>

사랑하는 나의 인류의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는 너의 신랑 하나님 이니라.

나 여호와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불러 왔다.

네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늘 너의 영혼을 바라보며 너를 불렀느니라.

느끼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리함은 사랑하는 연고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신이, 멀리만 느껴왔던 신이 너를 사랑한다 말하니 느껴지지 않느냐?

나는 너를 창조해 지금까지 너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

나는 여호와 주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했고, 너를 이 지구세상에서 불렀고, 너를 마지막 그날 데려갈 여호와니라.

나를 믿어줘. 제발 나를 믿어줘. 

나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믿지 않으시면, 정말 지옥에 갑니다.

저를 짓밟으시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보고 또 보아도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에 비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저는 정말 당신 영혼의 부모입니다. 

보이는 육으로만 판단치 말고, 당신의 영에게 물어보세요.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제발 영혼에게 물어라도 봐주세요.

이 이야기를 또 언제 쯤 들려주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저를 믿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므로 당신의 영혼도 그리 된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왜요? 왜 인생 100년에 목숨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 100년에 투자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 인생 100년 투자하십시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당신 영혼을 책임질테니, 제발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도저히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나 여호와 지능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6000년 동안 해온 역사인데, 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나를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기로에 당신도, 나도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뻗은 손을 잡아 주세요.

내게 나오라고 내 아들 예수를 보냈으니, 그 자를 믿으소서. 

믿고, 구원받을 지로다. 

온 인류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그가 부어주는 성령을 받고, 내게 나와 영혼이 구원받을 지어다. 

내가 구원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는 사랑함이로다. 

사랑치 않으면 누가 너를 이토록 바라보겠느냐? 사랑할지어다. 믿을 지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할 지어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 주사랑>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저 예수는 참으로 감격했나이다. 

많은 자들 모여 내가 부어주는 성령받겠다 하여. 저도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친히 아버지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단 한사람도 제 피붙이가 아닌자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자들이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지 않고, 저를 무참히 버리는 자도, 하나님 마지막 손길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가 아니면 내 끔찍하고, 끔찍하고, 암담할 뿐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저를 알고 성령을 알고 모였든, 안 모였든, 저는 이곳에서 저들을 뒤집어 놓고야말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지막이니까요. 모두 다 오라 외칩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피가 말라요.

아버지 2000년 저의 역사. 

물과 피를 다 쏟아서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역사의 마지막인데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가시나이까?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소서. 나의 무릎 꿇음에 응답하소서. 아버지의 작고 작은 나를 받아주소서.

무한한 능력 허락하시사, 저들 구원케하소서, 구원해내고야말 것입니다. 내 말이 믿어지게 하소서.

믿어달라 이리 간구하는데도 몰라주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게 하소서, 저들의 생각과 세상 순간 쾌락에 가득차, 저들의 마음속엔 제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땅에 한평? 제가 서있을 공간만 주어도 좋으련만, 아버지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라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해주시옵소서. 징조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나, 그러나, 마지막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더더더 해보겠나이다.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제가 지겠나이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또 흘리겠나이다. 

저 영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옵소서. 

저들이 저 흑암으로 가다가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것이 낫사오니, 제발 지키소서. 구원하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나이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엔 공의로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공의가 두려운 이때. 오직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 사랑 감당케 하소서. 

이 마지막 때가오니 목숨 걸었던 그 때, 목숨 걸던 그 날도 후회가 밀려옵니다.

더 구원치 못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해 지옥으로 간 자들 저 때문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물을 보았나니 죄송합니다. 더 뛰게 하소서 더 재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 나의 눈물의 기도와 호소를 받을 지어다. 나의 사랑으로 구원이라는 축복과 성령을 받을 지어다.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함을 기억하여라.

전국과 전 세계에 나의 불이, 내 어머니의 불이 떨어질 지어다. 

오직 작은 자 주 예수 전능하신 아버지께 기도 하였나이다. 아멘  


